
21. 빗 속의 부르고스(11.22) 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

제목 1: 찬 바람 불고 하루 종일 비가 오다  
 

부르고스 도착한 날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. 그래도 어제는 오후

에 몇 시간 정도 비가 그쳐 다니기가 좀 편했는데 오늘은 비의 양도 많고 찬 바

람의 속도가 강해 우산을 펴고 다니기가 부담이 된다. 

 

그래도 우리는 여행자라 우산 들고 비 오는 추운 거리로 나섰다. 호텔 건너편 불

이 환하게 켜진 카페테리아에 들어가 엑스프레소와 카페콘 레체 그리고 샌드위치

와 보카디요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. 직장인들이 출근 길에 들려 아침을 여기서 

해결하고 간다. 창 밖으로 비 오는 거리를 보며 잠시 감상에 젖는다. 

 

 
 

짧지않은 26박 27일 여행도 이제 종반전이다. 몇 개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 벌써

20일 가까이 흘렀다. 아내도 시간이 많이 갔다고 말한다. 집 생각 나는 모양이

다. 아니면 끝나가는 여행이 아쉬운 것 일까? 

 

제목 2: 비 맞는 엘 시드 동상 

 

엘 시드 광장은 호텔에서 50여 미터 거리에 있다. 말 타고 칼을 든 엘 시드 동상

이 높게 서 있다. 동상 주변이 로타리 여서 항상 교통량이 많다. 가까이 접근하

기에는 교통량이 많아 어렵고 멀리서 보고 말아야 한다. 구시가의 중요한 랜드마

크다. 



 

계속되고 있는 비와 바람에 엘 시드도 꽤 추울 것이다. 그와 부인 히메나의 유해

가 부르고스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. 

 

 
 

엘 시드와 부르고스 성과의 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엘 시드가 

부르고스 태생은 맞지만 주요 활동 무대가 지금의 발렌시아와 무르시아 지역이기 

때문이다. 당시 부르고스는 내가 알기로 카스티야 왕국에 속했고 엘 시드는 카스

티야 왕국의 기사였다.  

 

제목 3: 스산한 부르고스 거리 

 

부르고스 대학 거리와 군사박물관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. 중심지에서 벗어난 

외곽에 있다. 거리를 측정해 보니 2킬로 미터 정도 된다. 그곳을 돌아 본 후 주

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국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다. 

 

그런데 가는 길이 험악하다. 비는 쏟아지고 바람이 세서 우산이 자꾸 거꾸로 뒤

집어진다. 구시가를 벗어나니 흔하게 볼 수 있는 넓은 길에 아파트 풍경이 나오

기 시작한다.  

 

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불고 젖은 낙엽이 깔린 거리가 매우 스산하다. 그 동안 부

르고스의 고풍스럽고 아담한 도시 풍경만 봤다. 조금 외곽으로 나가니 도로가 커

지고 공간이 많아지며 단독주택 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다. 그러다 보니 풍경이  

밋밋해진다.   

 

그래도 스페인이다. 여유가 있다. 어디를 가나 플라자가 있고 파세오가 있으며 

공원이 있다. 그 공간에서 비 오고 찬 바람 부는 늦가을의 부르고스를 원없이 느

낀다. 



 

목적지는 찾지 못했다. 포기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다. 

 

 
 

 
 



제목 4: 넓은 중국 음식점 홀에서 우리들만 식사 하다 

 

애플 지도 앱을 켜고 비 오는 거리를 헤매며 목표로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. 

400 여 석은 충분하게 될 것 같은 큰 식당 점심시간인데 우리가 첫 손님이다. 아

마 단체 관광객을 목표로 한 식당 같다. 아내에게 따듯한 수프를 먹게 하려고 일

부러 이 곳을 찾아왔는데 썰렁하다. 비수기 분위기가 베어있다. 

 

따끈한 수프와 음식을 주문해 배 부르게 먹었다. 음식은 그런대로 괜찮다. 중국

음식은 어디 가나 대강 돈 값은 한다. 아내는 포만감을 느꼈는지 저녁을 먹지 않

겠다고 한다. 실제로 저녁을 사과 하나로 때웠다. 

 

제목 5: 새아기가 놀랜 모양이다 

 

새아기는 지난 5월에 우리 집에 들어 왔다. 아들보다 서너 살 어리니까 우리 집

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다. 생각과 행동이 젊고 명랑하다. 

 

점심 먹으며 아이들 생각나 아내가 새아기에게 전화했다. 전화 후 새아기가 깜짝 

놀란 것 같다고 한다. 아내는 원래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. 아내 기억으로

는 5월 말 결혼 이후 새아기에게 두 번 째 하는 전화라고 한다. 전화를 하지 않

다가 그것도 해외에서 갑자기 하니 놀랄 수 밖에. 

 

전화는 안부를 교환하며 즐겁게 마쳤다. 새아기는 출발할 때 봉투에 용돈도 담아

주고 요즈음 유행하는 얇은 속 옷 패딩도 사다 주어 잘 쓰고 입고 있다. 

 

요즈음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생존경쟁하는 일도 쉽지 않다. 우리는 애들이 부모

때문에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. 가능한 한 정신적 그리고 

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. 

 

그래도 새아기는 마음을 쓸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. 인지상정이다. 시어머니의 

갑작스러운 해외에서의 안부 전화에 얼마나 놀랐을까?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

잘 적응할 것이다. 우리 부부는 새아기를 항상 고맙고 귀하게 생각한다. 

 

제목 5: 아들의 밤늦은 전화 

 

비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아 식사 후 호텔로 돌아 왔다. 씻고 쉬고 있는데 아

들한테 전화가 왔다. 아들은 분가해 살지만 우리 집과 가깝게 산다.  

 

딸이 밤에 대학원 모임에 갔다가 대중 교통을 놓친 모양이다. 택시 잡는 것도 쉽

지 않아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이 밤 늦게 조치해 무사히 귀가시킨 것 같

다. 아들은 직장 회식이 있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

했다. 꽤 답답했던 모양으로 아빠에게 안부 겸 공치사 하는 것 같다. 

 

물론 내가 여행 중이 아니면 딸이 아들한테 연락 할 일도 없었겠지만 내가 없으



니 남매끼리 소통하는 수 밖에 없다. 수고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해 주었다.  

 

내가 자기 들이 다 귀가하기 전에 집에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

들은 알고 있을까? 나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

서 포도주 한 두 잔은 마시는 것이 전부다. 그런데 그것도 자식들이 밖에서 다 

들어온 후 편해지면 마신다. 이런 것은 따로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자기들도 

자식 낳아 키우면 자연스럽게 알아질 일이다.  

 

아들은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딸에게 전화하니 남의 일 얘기하듯 대꾸한다. 별 일 

없냐 고 물었더니 그렇단다. 그래서 택시 얘기를 했더니 ㅇㅇ가 말했구나 하고 

그만이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